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개최

- 연안경제 지도를 중앙과 지역이 함께 그린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오는 11월 2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1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1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연안 

지역혁신성장 등에 대해 중앙·지역의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기업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올해는 해양과 국토의 상생 공간인 

‘新연안경제권’ 구축과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론한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하고, 연안 시․도, 

㈜얌테이블과 ㈜비티엔 등 민간기업, 청년기업인 괜찮아마을(㈜공장공장)과 경남 

청년어람센터, 전남 가고싶은 섬 사업의 주민대표, 시·도연구원 및 국책연구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국 각지 다양한 부문에서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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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협력사업’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중앙·지역 전문가들이 ▲지역 주도 연안경제 활성화 

협력과제 ▲충남과 경북의 연안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청년세대가 살고 싶은 해양도시 ▲지역주민이 만드는 섬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청년·주민이 직접 사례를 공유한다. 3부에서는 전문가, 기업, 지역활동가, 주민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는 연안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며, 온라인 참석자도 

질의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참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 

참가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튜브 채널은 https://www.youtube.com/c/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최지연 지역균형·관광연구실장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안경제 상생 플랫폼에 

중앙․지역․기업․청년․주민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조성되길 바란다. 특히, 

공무원, 전문가, 주민, 지역활동가,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안․해양 지역 상생․협력 발전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1. 2021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포스터. 끝.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균형·관광연구실 김예림

연구원(051-797-4797, yelimkim@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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